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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 SSD)는 말소리 산출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5)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s with unknown origin)로 

국한하여 사용한다.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는 학습의 영향

뿐 아니라 인지적, 언어적, 심리사회학적 변인들이 말소리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전통적으로 분류되었던 조음ㆍ음운장애

를 확대한 정의이다(Kim & Shin, 2020). 언어재활을 받는 

7,093명의 아동 중 44.1%는 말소리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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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im et al., 2020), 6세 일반 아동 1,503명을 조사한 결과 

9%의 아동이 말소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20년 장애인 실

태조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유형 중 조음ㆍ음운장애가 41.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장애로 언어

재활을 받는 아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im, S. et 

al., 2020).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음운처리

에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Kim, 2001). 음운처리 능력

(phonological processing)은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적 작업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 음운정보회상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으로 구성되며 문자언어와 구두언어를 인식하고, 기억하

고, 회상하고, 산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음운론적 정보를 활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Wagner & Torgese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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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은 무의미음절 따라 말하기에서 일반 아

동보다 음운기억 수행력이 낮았다(Lee & Sim, 2003). 

Kim(2010)은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숫자 

회상 수행력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음ㆍ음운장

애 아동은 음소 정보를 임시 기억 저장소에 효율적으로 저장하

고 유지하는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정보회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Yu(2019)는 빠른 이름대기 검사를 하였을 때 기능적 조

음ㆍ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낮았다고 한

다. 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한 연

구에서 음운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이 일반 아동보다 현저하게 

낮았다(Hesketh et al., 2000). 음운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은 음운변동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언어를 산출하는 데 문

제를 보일 수 있으며, 읽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tts & Kamhi, 2005).

읽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주

로 구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은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만 음소를 계획하거나 발음하는 과정에서 기

능적 결함으로 정확하게 조음하지 못할 수 있다. 아동이 조음

을 습득하는 과정은 소리의 신호를 음향학적으로 자질에 맞게 

조음 동작으로 실행하는 과업으로 주로 음운처리 능력 발달과 

관련되며(Raitano et al., 2004), 초기읽기 능력 발달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Carroll & Snowling, 2004).

초기읽기 능력은 읽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 영ㆍ유아의 읽기 

및 쓰기 행동을 의미한다. National Early Literacy 

Panel(NELP, 2008)에서는 초기읽기 능력을 대표하는 6가지 

하위영역으로 음운인식, 자ㆍ모음 지식, 자동적으로 자ㆍ모음의 

이름 또는 숫자 이름 말하기, 자ㆍ모음을 쓰거나 자기 이름 쓰

기, 음운기억을 제시하고 있다. Vukelich 등(2008)은 어휘 능

력, 자ㆍ모음 지식, 인쇄물 개념이 아동의 읽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Kim 등(2008)은 3~5세 아동들의 초기읽기 능

력을 인쇄물 인식, 낱글자 구별, 글자소 이름대기, 음절 읽기, 

음운인식, 창안적 쓰기로 구분하였다. Kim 등(2005)은 유아의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음운인식, 음운부호의 인출, 자

ㆍ모음 지식이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강조되는 초기읽기 능력과 관련된 하위영역으로

는 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쓰

기, 음운처리 능력 등이 있다.

연령별 초기읽기 발달을 살펴보면, 3세에는 인쇄물 인식과 낱글

자 인식, 4세 후반에서 5세 후반에는 음절 읽기, 5세에는 글자소 

이름대기의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Kim et al., 2008). 이와 같이 

초기읽기 능력은 영유아기부터 발달하며 이때의 경험은 읽기 능력 

및 학업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읽기 능력은 아동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여러 영역의 기초가 되며 학령기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학습 과정에서 읽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학습 문제를 보

이기 전까지는 읽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읽기 능력에 어

려움을 가진 아동은 읽기 학습, 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된다(Lee, 2002). 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

습에서의 반복적인 실패는 학업의 문제를 넘어 미래의 개인 및 사

회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Bae, 2004). 

특히 5세에서 6세에 음운장애를 보일 경우 학령기가 되어서 읽

기장애, 학습 문제,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Bishop & Adams, 1990). Bird 등(1995)은 학

령 전 음운장애 아동의 77%가 학령기에 읽기 부진을 보였으

며, Larrivee와 Catts(1999)는 60%가 학령기에 –1SD 이하의 

읽기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음운장애 아동은 음운처리의 어려

움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며(Snowling & Hulme, 1994), 음

운처리 능력은 읽기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수용

언어나 인지 능력보다 읽기 능력과 상관이 높다(Gillbertson & 

Bramlett, 1998).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읽기 능력의 특성을 살

펴보는 것은 읽기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기읽기 능력 

발달은 음운인식이 발달하기 전 다양한 인쇄물 자극을 통해 시각

적인 정보를 받아들여 문자를 인식하고 변별하는 활자 인식과 낱

글자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운인식 발달 후 철자의 이름대기

와 쓰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읽기 단계로 접어드는 준비가 된다. 

초기읽기 능력의 하위영역들이 읽기 발달에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므로 하위영역의 특성과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소리장애 아동들을 조기 중재 및 선별을 하지 않으면 읽기장

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읽기 하위영역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

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기읽기 능력 하위요인과 음

운 능력(개정자음정확도, 평균음운길이, 단어단위 정확률, 단어

단위 근접률)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가 말소리

장애 아동의 학령기 읽기장애를 예방하고 임상 현장에서 초기

읽기 중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CUPIRB-2022- 

025).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 특성과 음운 능력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ㆍ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말소리장

애 아동 20명(4세 10명, 5세 10명)과 일반 아동 20명(4세 10

명, 5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

반 아동의 성별은 남아는 12명(4세 5명, 5세 7명), 여아는 8명

(4세 5명, 5세 3명)으로 동일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선정기준은 (1)우리말 조음ㆍ음운 검사 

2(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2: UTAP2, Kim 

et al., 2020) 결과 개정자음정확도가 –2SD 미만(중도)에 속하

고, (2)구강 조음기관의 기능 선별검사(Oral Speech 

Mechanism Screening Examination-revised: OSMSE-R, Louis 

& Ruscello, 1987) 결과 조음기관의 구조 영역에서 이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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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지 않으며, (3)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어휘력이 –1SD 이상에 속하고, (4)부모나 어린이집, 유치

원 교사의 보고로 인지, 청각, 신체, 정서에 이상이 없는 아동

들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우리말 조음ㆍ음운 검사2(UTAP2) 결과 개정

자음정확도가 –1SD 이상(일반)에 속하고 그 외 선정 기준은 

말소리장애 아동과 같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집단에 

따른 생활연령, 수용어휘력, 개정자음정확도가 잘 통제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 집

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생활연령, 수용어휘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며, 개정자음정확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SD (n=20) TD (n=20)
t

M SD M SD

Age
4 52.20  3.58 54.00 3.77 -1.09
5 66.00  3.55 64.50 3.40    .96

REVT-r
4 48.20  9.55 54.70 9.68 -1.51
5 60.00  7.27 62.30 5.68  -.79

UTAP2 
(PCC-r)

4 65.68  7.53 97.05 4.36 -11.39***

5 78.40 10.92 98.83 1.83  -5.83***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ceptive (Kim et al., 2009); UTAP2=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2 (Kim et al., 2020); PCC-r=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revised.
***p<.0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 도구

1) 초기읽기 능력 검사

4~5세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한국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Hong, 2001) 및 한국어 초기읽기 

능력 검사(Kim & Lombardino, 2006), Park(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읽

기 능력 검사의 하위 문항으로는 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으로 구성

하였다.

(1)인쇄물 인식

인쇄물 인식의 문항은 책의 제목이나 글씨 여부, 읽는 순서 등 

인쇄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한국어 초기읽기 능력 검사

(Kim & Lombardino, 2006)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ㆍ보

완 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아동에게 

책을 건네주고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분

석 기준은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어 총점 6점으로 

하였다. 문항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2)글자 형태 인식

글자 형태 인식의 문항은 글자와 글자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통문자 형태 인식 2문항, 글자소 형태 인식 2문항, 음절 

형태 인식 2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방법은 문항

을 제시하여 글자를 고르도록 하였다. 분석 기준은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었다. 통문자 형태 인식 총 2점, 글자소 형태 

인식 총 2점, 음절 형태 인식 총 2점으로 총점은 6점으로 하였다. 

문항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3)자ㆍ모음 지식

자ㆍ모음 지식의 문항은 글자소 인식과 철자 이름대기로 구

성하였다. 글자소 인식은 명명하는 글자소의 이름을 알고 변별

하는 능력으로 후 자음 5문항, 모음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철자 이름대기는 제시된 자ㆍ모음 이름을 말하는 능력으로 자

음 5문항, 모음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방법으로 연구자

는 글자소 인식 문항을 보여준 후 각 문항의 자음과 모음을 말

하고 아동이 고르도록 하였다. 철자 이름대기 과제에서 문항을 

보여주며 철자 이름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분석 기준은 정반응

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었다. 글자소 인식은 총 10점으로 

자음 5점, 모음 5점이며, 철자 이름대기는 총 10점으로 자음 5

점, 모음 5점으로 자ㆍ모음 지식 총점은 20점으로 하였다. 문

항은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4)음절 읽기

음절 읽기의 문항은 유의미 낱말, 무의미 낱말로 나누고 각각 

이음절 단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방법으로 연구자는 아동

에게 문항을 보여주며 의미 음절 읽기 후 무의미 음절을 읽도록 

하였다. 분석 기준은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었다. 무의

미 음절 읽기 총 5점, 의미 음절 읽기 총 5점으로 총점은 10점으

로 하였다. 문항은 Appendix 4에 제시하였다.

(5)낱말 쓰기

낱말 쓰기의 문항은 종성이 없는 일음절 낱말 2문항, 종성이 있

는 일음절 낱말 2문항, 종성이 없는 이음절 낱말 2문항, 종성이 

있는 이음절 낱말 2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시 방법으

로 연구자는 아동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네어 주고 종성 없는 일음

절 낱말, 종성이 있는 일음절 낱말, 종성이 없는 이음절 낱말, 종

성이 있는 이음절 낱말을 불러 주고 쓰도록 하였다. 분석 기준은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어 총점은 8점으로 하였다. 문항

은 Appendix 5에 제시하였다.

(6)음운처리 능력  

음운처리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음운인식, 음운기억, 음운정보

회상을 알아보았다.

①음운인식 

음운인식의 문항은 변별 과제는 총 12문항으로 음절변별(두운/

각운)과제 6문항, 음소변별(두운/각운)과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략 과제는 총 12문항으로 단어생략 4문항, 음절생략 4문항, 음

소생략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합성 과제는 총 12문항으로 단어합

성 3문항, 음절합성 3문항, 음소합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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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었다. 각 과제에서 변별 

과제 점수 총점 12점, 생략 과제 점수 총점 12점, 합성 과제 점수 

총점 12점으로 전체 총점은 36점으로 하였다. 음운인식 변별 과제 

문항은 Appendix 6, 생략 과제 문항은 Appendix 7, 합성 과제 

문항은 Appendix 8에 제시하였다.

②음운기억

음운기억의 문항은 숫자 회상 능력으로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4문항, 거꾸로 따라 말하기 4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시 방법은 숫

자 바로 따라 말하기 과제 후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과제를 실

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각 문항마다 아동이 정확하게 모두 따라 

말한 경우 1점을 주어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총 4점, 숫자 거꾸

로 따라 말하기 총 4점으로 전체 총점은 8점으로 하였다. 문항은 

Appendix 9에 제시하였다.

③음운정보회상

음운정보회상의 문항은 빠른 이름대기 과제로 일음절 단어인 

별, 공, 컵, 눈, 발 그림을 5 ×5로 배치한 그림판을 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아동에게 그림판을 제시한 후 단

어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분석 기준은 각 단어에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을 주어 총점 25점으로 하였다. 문항은 Appendix 

10에 제시하였다. 

2) 음운 능력 검사

음운 능력 검사는 우리말 조음ㆍ음운 검사(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2: UTAP2, Kim et al., 2020)의 낱

말수준의 전체 개정자음정확도(total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revised: Total PCC-r) 및 낱말검사 단어의 평균

음운길이(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단

어단위 근접률(proportion whole-word proximity: PWP), 단

어단위 정확률(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PWC)

로 산출하였다. 

3. 타당도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과제의 난이도와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박사학위 이상의 말소리장애 아동을 치료

한 경험이 있는 1급 언어재활사 3명에게 과제타당도를 의뢰하였

다. 각 문항의 구성, 내용, 난이도에 대한 타당도를 Likert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문항 

구성 평균은 4.95, 내용은 평균 4.87, 난이도는 평균 4.90으로 

타당도가 매우 높았다. 지시 문장이나 어휘에 대한 수정 제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초기읽기 능력 과제 문항을 

최종 완성하였다.

4. 연구 절차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의 특성과 음운 능력 간 상관

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를 모집하기 위해 부산, 경남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언어치

료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희망한 기관을 방문하였다. 연

구 진행에 앞서 연구 내용 및 목적, 절차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유치

원, 언어치료센터의 조용한 방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마주 

앉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전 검사지, 필기도구, 휴대용 녹음

기 등 검사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였다. 검사 및 분석은 

말소리장애 아동 20명, 일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

터 9월까지 이루어졌다. 

5. 신뢰도 

본 연구에서 과제의 초기읽기 능력 과제 분석 및 음운 능력 분

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 중 임의로 10%를 

선정하여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는 제1 평가

자이고, 말소리장애 아동 언어 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 전

공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을 제2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과제 절

차, 기록, 방법을 설명한 후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초기

읽기 능력 과제 분석은 98.5%, 음운 능력 분석은 95.86%였다.

6. 결과 처리

모든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초기읽기 능

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집단별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말소리장애 아동, 일반 아동)과 연령(4세, 5세)에 

따른 초기읽기 능력 특성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

리 능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인쇄물 인식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인쇄물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2와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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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n=20) TD (n=20)

M SD M SD

4 years 4.60 1.26 5.20 1.13

5 years 5.10 1.19 6.00  .00

Total 4.85 1.22 5.60  .88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in print awareness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5.625  1 5.625 5.206*

Age   4.225  1 4.225 3.910

Group × Age  .225  1  .225  .208

Error 38.900 36 1.081
*p<.05

Table 3. Two-way ANOVA result of print awareness in two 
group by age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 

5.206(p<.05)으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인쇄물 인

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 

43.910(p>.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및 연령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208(p>.05)].

2) 글자 형태 인식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글자 형태 인식에 대한 기술통

계 결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

는 Table 4와 5에 제시하였다.

SSD (n=20) TD (n=20)

M SD M SD

4 years 4.30 1.15 4.70 1.15

5 years 5.40  .84 5.70  .67

Total 4.85 1.13 5.20 1.05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in word awareness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1.225  1  1.225 1.271

Age 11.025  1 11.025 11.438**

Group × Age   .025  1   .025  .026

Error 34.700 36   .964

**p<.01

Table 5. Two-way ANOVA result of word awareness in two 
group by age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1.271 

(p>.05)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글자 형태 인식이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11.438(p<.01)로 

두 집단 모두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글자 형태 인식이 유의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026(p>.05)].

3) 자ㆍ모음 지식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ㆍ모음 지식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6과 7에 제시하였다. 

SSD (n=20) TD (n=20)

M SD M SD

4 years  3.10 2.23  8.40 5.94

5 years 13.30 5.14 17.30 3.56

Total  8.20 6.50 12.85 6.60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in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216.225  1 216.225 10.879**

Age 912.025  1 912.025 45.888***

Group × Age   4.225  1   4.225 .213

Error 715.500 36  19.875

**p<.01, ***p<.001

Table 7. Two-way ANOVA result of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in two group by age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 

10.879(p<.01)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자ㆍ모음 

지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45.888(p<.001)로 두 집단 모두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자ㆍ모음 지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연령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213 

(p>.05)].

4) 음절 읽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절 읽기에 대한 기술통계 결

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8과 9에 제시하였다.

SSD (n=20) TD (n=20)

M SD M SD

4 years  .00 .00 2.50 2.83

5 years 4.10 4.06 7.30 3.97

Total 2.05 3.50 4.90 4.16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in syllable reading in two group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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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S df MS F

Group  91.225  1  91.225 8.044**

Age 198.025  1 198.025 19.612***

Group × Age   1.225  1   1.225 .121

Error 363.500 36  10.097

**p<.01, ***p<.001

Table 9. Two-way ANOVA result of syllable reading in two group 
by age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8.044 

(p<.01)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음절 읽기 능

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19.612(p<.001)로 두 집단 모두 4세 아동이 5세 아동

보다 음절 읽기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6)=.121(p>.05)].

5) 낱말 쓰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낱말 쓰기에 대한 기술통계 결

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10과 11에 제시하였다. 

SSD (n=20) TD (n=20)

M SD M SD

4 years  .00  .00 1.10 1.37

5 years 2.80 2.78 3.40 3.33

Total 1.40 2.39 2.25 2.75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in word writing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7.225  1  7.225 1.392

Age  65.025  1 65.025 12.525**

Group × Age    .625  1   .625  .120

Error 186.900 36  5.192
**p<.01

Table 11. Two-way ANOVA result of word writing in two group 
by age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1.392 

(p>.05)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음절 쓰기 능력이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12.525(p<.01)로 

두 집단 모두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낱말 쓰기 능력이 유의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120(p>.05)].

6) 음운처리 능력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음운인식, 음운

기억, 음운정보회상)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과 연령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12와 13에 제시

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는 F(1,36)=8.839 

(p<.01)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처리 능

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F(1,36)=53.813(p<.001)로 두 집단 모두 4세 아동이 5세 아

동보다 음운처리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1,36)=2.728(p>.05)].

SSD (n=20) TD (n=20)

M SD M SD

Phonological 
awareness

4 years 5.10 3.47  6.26  4.94

5 years 14.00 6.32  6.00  7.41

Total 9.55 6.74 10.44  8.98

Phonological working 
memory

4 years 2.80  .78  1.26  1.08

5 years 3.50 1.64  1.17  1.48

Total 3.12 1.30  1.29  1.35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4 years 23.40 1.26   .84  1.21

5 years 24.90  .31   .84   .65

Total 24.15 1.18   .82  1.02

Phonological 
processing

4 years 31.30 3.83  7.34  5.85

5 years 42.40 6.25  6.86  7.97

Total 36.85 7.61 11.37 10.00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12.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processing in two 
group by age

Sources SS df MS F

Group 342.225  1 342.225  8.839**

Age 2059.225  1 2059.225  53.813***

Group × Age 105.625  1 105.625 2.728

Error 1393.900 36 38.719

**p<.01, ***p<.001

Table 13. Two-way ANOVA result of phonological processing in 
two group by age

2. 집단(말소리장애 아동, 일반 아동)별 초기읽기 능력 하위

영역과 음운 능력 간 상관

1)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 하위영역과 음운 능력 간 상관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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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n=20)

M SD

Total PCC-r 72.04 11.22

PMLU  7.44   .49

PWP   .86   .05

PWC   .41   .10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Total PCC-r=total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revised;  PMLU= 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WP=proportion whole-word proximity; PWC=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Table 14.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ability in speech
sound disorder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 간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Early literacy ability
Phonological ability

Total PCC-r PMLU PWP PWC

Print awareness .127 .256 .218 .164

Word awareness .141 .142 .126 .279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558* .509* .451*  .635**

Syllable reading .505* .541* .512*  .570**

Word writing .514* .547* .494*  .601**

Phonological 
processing

.501* .525* .554*  .556*

*p<.05, **p<.01

Table 15. Correlations of early literacy ability between
phonological ability of speech sound disorder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읽기 능력 중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모든 음운 능력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5, p<.01), 인쇄물 인식과 글

자 형태 인식은 모든 음운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 하위영역과 음운 능력 간 상관

일반 아동의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

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16과 같다.

TD (n=20)

M SD

Total PCC-r 97.04 3.38

PMLU  8.47  .15

PWP   .98  .05

PWC   .93  .10

Note.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otal PCC-r=total percent
age of correct consonant-revised; PMLU=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WP=proportion whole-word proximity; PWC=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Table 16.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ability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 간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 아동은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arly Literacy ability
Phonological ability

Total PCC-r   PMLU   PWP  PWC

Print awareness   .192   .188   .163   .212

Word awareness -.087 -.124 -.125 -.086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121   .067   .062   .112

Syllable reading   .116   .090   .070   .119

Word writing -.045 -.071 -.090 -.093

Phonological 
processing

 .023   .010 -.005   .051

Table 17. Correlations of early literacy ability between 
phonological ability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4~5세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의 특성과 음운 능력(Total PCC-r, 

PMLU, PWP, PWC)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말소리장애 아동, 일반 아동)과 연령(4세, 5세)에 

따른 초기읽기 능력 특성 비교 

  

4~5세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물 인식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

미하게 낮았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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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인식은 책의 제목이나 글씨 여부, 읽는 순서, 책의 방향 인

식, 책장 넘기기 등 인쇄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일반 아동

은 3세에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Kim et al., 2008). 일반 아동들

은 인쇄물 인식이 3세에 이루어짐으로써 4세 이후에는 대부분 인

쇄물 인식이 습득되어 연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인쇄물 인식이 낮은 것

은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환경인쇄물 인식을 살펴본 

Song(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낮은 인쇄물 인식은 차후 초기읽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쇄물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그림과 글자를 구별하는 문자 인식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Lomax & McGee, 1987). 아동은 인쇄물

을 통해 글자와 그림을 구별하게 되고 글자 간의 구별능력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임상 현장이나 가정에

서 환경인쇄물에 대한 다양한 자극을 접하게 하고 임상 활동을 통

해 인쇄물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자 형태 인식은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글자 형태 인식은 만 3세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능력이며, 철자에 대한 시각적 변별력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Kim et al., 2008). 글자 형태 인식 능력은 시각 변별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와 동일하며,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으므로 초기읽기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14). 본 연구 대상인 4세 이상의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과 차이 없이 글자 형태 인식이 발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글자 형태 인식은 3세에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차후 3세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 글자 형태 인식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에 

있어 글자 형태 인식이 연령에 맞게 발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ㆍ모음 지식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4~5세 음운발달 지연 아

동과 일반 아동의 자ㆍ모음 지식에서 능력을 살펴본 Kim과 

Kim(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ㆍ모음 지식은 5세에 

발달하며(Kim et al., 2008), 5세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자ㆍ

모음 지식을 습득한다(Choi & Yi, 2007). 누리교육 과정에서 

4, 5세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 이외의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우며 자ㆍ모음을 외우고 반복하여 쓰기 등

을 수행한다(Lee et al., 2013). 자ㆍ모음 지식은 풍부한 문해 

환경 속에서 성인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자모

의 이름과 소리의 지식은 교육으로 획득된다(Choi & Yi, 

2007). 이러한 학습으로 인해 말소리장애 아동들도 일반 아동

과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ㆍ모음 지식을 획득하지만, 일반 

아동보다 자ㆍ모음 지식이 낮은 것은 차후 음운 발달 및 읽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의 자ㆍ모음 지

식은 향후 읽기 능력에 대한 예측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Blachman, 2000; Scarborough, 1998; Stahl et al., 1990), 임

상 현장의 활동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자ㆍ모음 지식이 적절

하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고 자ㆍ모음 지식의 중재가 필요하다.

넷째, 음절 읽기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았으며,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 읽기는 4세 후반과 5세에 발달하는 능력이며

(Kim et al., 2008), 자ㆍ모음 지식이 낱말 수준의 읽기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Lee, 2010; Choi & Yi, 

2007). 5~6세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은 음운인식 능력이 

읽기 발달 수준을 예측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으며, 기능적 조

음ㆍ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낱말 읽기 과제에서 유의

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인 Ko와 Kim(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조음 중재를 할 때 전통적 프로그램에서 언어학적 

단위를 고려하여 독립음 수준, 음절 수준, 단어 수준으로 진행

할 때 자ㆍ모음 지식과 음절 읽기 등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조음 중재 및 읽기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낱말 쓰기는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

았으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쓰기는 5세 후반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능력

(Kim et al., 2008)으로 두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낱말 

쓰기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5세 이상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

단에 비해 쓰기 발달에서 느린 수행을 보였다(Kang, 2020; Min 

et al., 2015)는 선행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쓰기 과제는 연령을 고려하여 글자와 소리가 일치한 단

어 수준의 과제였으며 선행 연구는 문장 수준의 쓰기 과제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쓰기 발달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언어 영역에 비해 형식적인 훈

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많다(Ko, 2007). 그러나, 말소리장

애 아동은 조음 능력이 쓰기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Kang, 2020). 따라서, 쓰기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5세 이

후 말소리장애 아동의 쓰기 발달을 낱말 수준과 문장 수준으로 나

누어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조음 지도와 더불어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음운처리 능력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4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음운처리 능력을 음운인식, 음운기

억, 음운정보회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의 유의미한 차이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

다. 음운인식은 5세의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

동에 비해 낮았으며(Kim, 2019; Kim et al., 2005), 음소 정보

를 임시 기억 저장소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음운기억의 수행 능력도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

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Kim, 2005, 

2019; Lee, 2016). 음운인식 문제가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

기억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Lee & Sim, 2003). 이와 상

반되는 연구 결과로 Kim(2010)은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

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기억 능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음운정보회상 능력은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

보다 낮게 나타났다(Yu, 2019). 다른 연구에서는 음운정보회상 

능력이 기능적 조음ㆍ음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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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Kim, 2019). 음운처리 능력에서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은 각 영역마다의 과제 수준과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말

소리장애 아동들은 음운처리 능력의 어려움으로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im과 

Kim(2009)은 음운처리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은 초기읽기에서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일 뿐 아니라 빠른 발달 속도를 보이는 반

면, 음운처리 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초기읽기의 성취 수준이 

낮고 발달 속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다고 한다. 학령전기의 

음운처리 능력이 이후 학령기 읽기 능력까지 이어지므로 음운

처리 능력 중재는 읽기장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임

상 현장에서 음운인식, 음운기억, 음운정보회상 등의 중재들이 

강조되고 있다. Kim 등(2019)은 음운인식 및 음운기억 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부진 아동의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었다고 한다. Lee(2014)는 5세 아동에게 동시를 활용한 

음운인식 중재가 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고 하며, Byun과 Chung(2017)은 5세 아동에게 그림책을 활용

한 음운 활동이 읽기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읽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아동에게 맞는 다양한 과제와 수준 절차를 고려하여 음운처리 

능력 중재가 필요하다. 단어 및 음절, 혹은 음소의 수 세기, 소

리의 순서 바꾸기, 음절이나 음소의 분절, 축약, 탈락, 대치, 단

어로 결합하는 과제, 운율 인식, 음소 변별 과제 등을 통해 음

운인식 능력을 중재해야 한다(Wagner & Torgesen, 1987). 음운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숫자 따라 말하기, 비단어 따라 

말하기, 문장 폭 기억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음

운정보회상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있는 단어의 전체, 단어

의 일부, 문자를 재부호화하여 회상하는 것으로(Wagner et al., 

1997) 사물, 색깔, 숫자, 자음, 모음 등의 빠른 이름 대기를 통

해 음운정보회상 능력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4~5세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초기읽기 능력 중 인쇄물 인식 능력,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

기, 음운처리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말소리장

애 아동의 조음 중재 시 초기읽기 능력과 관련된 하위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영역을 함께 중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집단(말소리장애 아동, 일반 아동)별 초기읽기 능력 하위

영역과 음운 능력 간 상관

  

첫째, 말소리장애 아동은 초기읽기 능력 중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 모두 음운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6세 기능적 조음ㆍ음

운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읽기 능력과 자음정확도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Kim(2010)의 연구와 5~7세 말소리장

애 아동의 읽기 능력, 음운인식 능력, 쓰기 능력과 자음정확도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Kang(2020), Min 등

(2015)의 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에서는 5세 이후의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4세 말소리장애 아동 또한 초기읽기 능력이 음운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읽기 

능력이 음운 능력 중에서도 자음정확도뿐만 아니라 단어단위 

정확률과도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어단위 정확

률은 단어 전체가 정확하게 발음되는 비율로 음운 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Park, 2005). 

말소리장애 아동이 단어를 정확하게 조음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초기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또래 집단과 함

께 하는 교육 기관에서 읽기 능력의 저하로 심리적 위축과 자

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운 능력이 낮은 말소리

장애 아동을 중재하는 임상 현장에서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

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실시하

는 것이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Choi와 

Yi(2007)는 자ㆍ모음 지식이 단어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ㆍ모음 지식이 증가할수록 아동들은 단어를 더 잘 읽는다고 

하였다. Kim 등(2019)은 음운인식 및 음운기억을 중재를 받은 

읽기 부진 아동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한

다. Kim(2002)은 음운인식 훈련은 읽기장애 아동의 문자 해독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며, Lee(2003)는 음운

인식 훈련이 읽기장애 아동들의 읽기 지도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자ㆍ모음 지식 관련 초기읽

기 중재를 통해 학령기 읽기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기읽기 과제 중 인쇄물 인식과 글자 형태 인식 능력은 3세 

이전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며, 시각적인 변별과 인식에 영향을 받

는다. 시각적 변별능력의 발달은 인쇄물 인식과 글자 형태 인식이 

발달하는 시기와 동일하다(Park, 2014). 본 연구의 4~5세 말소리

장애 아동은 인쇄물 인식과 글자 형태 인식이 이미 그 이전에 발

달되어서 음운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이 환경인쇄물을 통해 글자의 형태에 대

한 시각적 변별은 잘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 자ㆍ모음 지식부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

동을 중재할 때는 자ㆍ모음 변별과 음절 변별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은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아동의 음운발달은 2~4세

에 거의 완성되는 편으로(Park & Suk, 2012), 4~5세 일반 아

동은 음운 능력이 대부분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읽기 능력

과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음운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으면 

초기읽기 능력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4~5세

의 아동들은 초기읽기 능력이 발달하고 음운 능력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차후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음운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4세 이하 아동들의 초기읽기 능력들을 살펴보

면 Kwak과 Kim(2014a)은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 단어 읽기 

능력이 4세 아동이 3세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다. 3세 

아동의 이름 글자 쓰기에서 점, 원 사각형, 삼각형 같은 모양 



언어치료연구(제33권 제2호)

66

쓰기를 보이지만 4세의 경우 대부분 정확히 쓸 수 있게 된다

(Kwak & Kim, 2014b). Kim과 Ahn(2004)은 음소 습득이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1∼3세 미만의 아동의 음운처리 과정

을 음절 단위, 분절음 단위, 자질 단위로 나누었다. 3세 이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급격한 발

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Shin & Kim, 2013). 차후 초기읽기 

발달과 음운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의 상관 연구들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초기읽기 능력의 많은 영

역이 음운 능력과 상관이 있었다. 이는 조음 지도 시 초기읽기 능

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뒷받

침한다. 4~5세의 아동들은 초기읽기 능력이 발달하고 음운 능력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중재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지도 시 초기읽기 능력 즉 인쇄물 인

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

운처리 능력을 확인하고 각 하위영역별, 연령별 중재를 체계적

으로 제공한다면 학령기 읽기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인 4~5세 아동들은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차후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뿐만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과 음운 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일반 아동은 4~5세에 

이미 음운 능력이 거의 완성됨으로써 초기읽기 능력과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초기읽기 능력과 다양한 어휘 능력, 언

어 능력, 문해 능력, 시지각 능력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도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의 전반적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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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반응(+/-)

① (책을 거꾸로 건네주며) 어떤 책인지 보세요. (책을 똑바로 건네주며) 한 권 더 줄게요. 어떤 책인지 보세요.

② 선생님한테 책 맨 앞(겉 장)을 보여주세요.

③ 이 책의 제목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 책의 중간 부분을 편다.

④ 책을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읽을까요?

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맨 위 줄을 가리켜 보세요. 마지막에 어디를 읽을까요? 맨 아래 줄을 가리켜 보세요. 

⑥ 여기는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넘겨보세요.

인쇄물 인식 총점  / 6

Appendix 1. Print awareness task

통문자 형태 인식 문항 반응(+/-)

아가

신발

총점  / 2

글자소 형태 인식 문항 반응(+/-)

3 4 5 ㅏ ㅗ ㅔ #  @  + ? ! “”

→ ∑ ∅ ^ % & ☆ ♣ ♡ ㅂ ㅌ ㅆ

총점  / 2

음절 형태 인식 문항 반응(+/-)

ㅓㅇ ㅗㅇ 오 ㅏㅇ

발
ㅏㅂ
ㄹ

ㄹ
ㅏ
ㅂ

ㅏㄹㅂ

총점  / 2

글자 형태 인식 총점  / 6

Appendix 2. Word awareness task

① 글자소 인식
자음 모음

문항 반응(+/-) 문항 반응(+/-)
① (ㄱ) ㄴ ㅋ ① ㅜ ㅛ (ㅗ)
② ㅁ ㅍ (ㅂ) ② (ㅓ) ㅏ ㅑ
③ ㅅ (ㅈ) ㅉ ③ ㅑ (ㅒ) ㅠ
④ (ㄷ) ㄹ ㅌ ④ ㅟ ㅡ (ㅣ)
⑤ ㅇ (ㅎ) ㅊ ⑤ ㅢ ㅘ (ㅙ)

총점 / 5 총점 / 5

② 철자 이름대기
자음 모음

문항 반응(+/-) 문항 반응(+/-)
① ㄹ ① ㅏ
② ㄴ ② ㅠ
③ ㅍ ③ ㅡ
④ ㅅ ④ ㅗ
⑤ ㅋ ⑤ ㅘ
총점 / 5 총점 / 5

자ㆍ모음 지식 총점  / 20

Appendix 3.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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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이음절 읽기 무의미 이음절 읽기
문항 반응(+/-) 문항 반응(+/-)
포도 퍼디
나무 누머
비누 바노
토끼 타꾸
당근 동간

음절 읽기 총점 / 10

Appendix 4. Syllable reading task

문항별 음절 조건 문항(정반응) 반응(+/-)

종성 없는 일음절 낱말
소(소)
비(비)

종성 있는 일음절 낱말
책(책)
발(발)

종성 없는 이음절 낱말
나비(나비)
모자(모자)

종성 있는 이음절 낱말
침대(침대)
장화(장화)

낱말 쓰기 총점  / 8

Appendix 5. Word writing task

음절 변별 과제: 두운 음절 변별 과제: 각운
연습: 바다, 바지 ‘바’가 같은 소리 연습: 오리, 다리 ‘리’가 같은 소리

문항 반응(+/-) 문항 반응(+/-) 
사자, 사과 휴지, 바지
기차, 치마 모자, 하마
나무, 나비 포도, 시소

음소 변별 과제: 두운 음소 변별 과제: 각운
연습: 개, 구 ‘ㄱ’가 같은 소리 연습: 칼, 달 ‘ㄹ’가 같은 소리

문항 반응(+/-) 문항 반응(+/-)
나, 소 밤, 곰
커, 코 물, 돈
국, 달 컵, 눈

변별 과제 총점  / 12

Appendix 6. Discrimination task

단어 생략 음절 생략
연습: 눈사람에서 ‘눈’을 빼면 ‘사람’ 연습: 그네에서 ‘그’를 빼면 ‘네’

문항 반응(+/-) 문항 반응(+/-)

첫단어
김밥

첫음절
거지

닭고기 두꺼비
연습: 눈사람에서 ‘사람’을 빼면 ‘눈’ 연습: 바지에서 ‘지’를 빼면 ‘바’

끝단어
방문

끝음절
망치

거미줄 고구마

음소 생략(첫소리) 음소 생략(끝소리)
연습: 매에서 ‘ㅁ’를 빼면 ‘애’ 연습: 떡에서 ‘ㄱ’를 빼면 ‘떠’

문항 반응(+/-) 문항 반응(+/-)
배-(ㅂ) 입-(ㅂ)
코-(ㅋ) 달-(ㄹ) 

생략 과제 총점  / 12

Appendix 7. Ellipsi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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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합성 음절 합성
연습: 바나나 + 우유 = 바나나우유 연습: 당 + 근 = 당근

문항 반응(+/-) 문항 반응(+/-)
잠 + 옷 모 + 기
꿀 + 벌 그 + 네

나팔 + 꽃 자전 + 거

음소 합성 음소 합성
연습: 그 + 애 = 개 연습: 무 + ㄴ = 문

문항 반응(+/-) 문항 반응(+/-)
ㅋ + 이 지 + ㅂ
ㄸ + 애 가 + ㅇ
ㄴ + 아 파 + ㄹ

합성 과제 총점  / 12

Appendix 8. Synthesis task

①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문항 반응(+/-)

연습: 4-7
3-8

2-6-5
2-3-1-7

8-5-3-4-9
총점 / 4

②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문항 반응(+/-)

연습: 3-9  
2-7 

5-9-4
7-3-8-2

9-7-1-2-5
총점 / 4

음운기억 총점  / 8

Appendix 9. Phonological memory task

Appendix 10.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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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능력 특성을 알아보고 음운 능력 간의 상관을 

알아봄으로써 말소리장애 아동의 초기읽기 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 ~ 5세 말소리장애 아동 20명(4세 10명, 5세 10명), 일반 아동 

20명(4세 10명, 5세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읽기 능력(인쇄물 인식, 글자 형태 인식,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음운 능력(전체 개정자음정확도, 평균음운길이, 단어단위 근접률, 단어단위 정확률)을 확인하여 

초기읽기 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초기읽기 능력 중 인쇄물 인식 능력,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음운처리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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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이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말소리장애 아동은 초기읽기 능력 중 자ㆍ모음 지식, 음절 읽기, 낱말 쓰기, 음운처리 

능력과 모든 음운 능력(전체 개정자음정확도, 평균음운길이, 단어단위 근접률, 단어단위 정확률)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위와 같은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지도 시 초기읽기 능력을 확인하고 각 

하위영역별, 연령별 중재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읽기장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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